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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정함을 가장한 프레임 의 경계를 허물다

공동 기획 미디어교육연구회 ON

교실에서 아이들과 정치적 약자나 소외

계층에 대한 뉴스 기사를 펼쳐놓으면, 가

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은 대개 비슷하

다. 불쌍해요 , 도와줘야 해요 같은 즉

각적인 동정의 언어들이다.

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지만, 미

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시선에는

늘 한 줄기 고민이 스친다. 이러한 온정이

때로는 상대방을 늘 슬프고 무력한 존재

로만 가두어버리는 또 다른 프레임(틀)이

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우리는 흔히 미디어가 보여주는 단편적

인 모습만 보고 뉴스 속 인물의 삶 전체를

망가진 것 으로 쉽게 재단하곤 한다. 피

해자는 늘 울고만 있어야 한다 거나 도움

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하고 유약해

야 한다 는 식의 고정관념, 이른바 피해자

다움 이나 약자다움 의 강요다.

이러한 시선은 얼핏 다정해 보이지만,

실제로는 상대방의 주체성과 일상을 복원

할 기회를 빼앗는 무서운 배제 가 될 수

있다.

1부(뉴스 슬로우 리딩으로 회복하는 환

대의 기록) 2회차 수업에서 우리는 바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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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뉴스 슬로우 리딩을 시도했다.

아이들에게 건넨 텍스트는 범죄나 재난

피해 이후, 꿋꿋하게 자신의 일상을 일구어

나가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생존자들

의 심층 인터뷰 기사였다.

ㅣ기사의 행간에서 박제된 슬픔 을 걷어

내다

아이들은 평소 읽던 방식대로 기사를 3

초 만에 훑어보고는 습관적으로 피해자가

너무 안됐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. 하지

만 교실의 속도를 늦추고 [활동지 1: 단어

징검다리]를 통해 문장을 꼭꼭 씹어 읽기

시작하자,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멈춰

섰다. 기사 속 인물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

내뱉은 나는 언제까지나 피해자로만 살지

않을 것 이라는 문장에 아이들은 밑줄을

긋기 시작했다.

이어진 [활동지 2: 행간의 실루엣] 시간,

아이들은 미디어의 객관적 서술 뒤에 숨겨

진 인물의 진짜 목소리를 상상해 가상 일

기로 채워 넣었다.

한 학생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. 뉴

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울

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. 하지만 나는 오

늘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고, 내일의

꿈을 향해 공부를 했다. 나는 불쌍한 사람

이 아니라, 상처를 이겨내고 있는 단단한

사람이다.

아이들이 쓴 글 속에서 뉴스 속 인물은

더 이상 동정의 대상 으로 납작하게 박제

된 존재가 아니었다. 상처를 안고서도 매일

의 밥을 먹고, 농담을 나누고, 삶을 주체적

으로 이끌어가는 입체적인 인간 이자 우

리와 같은 세계의 주인 으로 되살아나고

있었다.

ㅣ 수업 실천 공유 사유를 일상으로 채우

는 환대의 식탁

슬로우 리딩의 종착지인 [활동지 4: 나의

리터러시 식탁] 시간, 하얀 접시 활동지 위

에는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청소년

들의 정성 어린 행동 지침 들이 음식처럼

맛깔나게 차려졌다.

아이들은 섣부른 동정이 상대에게 권력

관계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

고, 정중한 거리두기 와 다정한 환대 의

균형을 식탁 위에 디자인해 냈다. 인터넷

뉴스에서 누군가의 불행을 가십처럼 소비

하지 않기 ,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이 부끄

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투 사용하기 ,

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은 친구를 만났

을 때, 과도하게 캐묻지 않고 평소처럼 대

해주기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이 터져 나

왔다.

뉴스를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, 타인의

고통을 내 마음대로 정의하거나 재판하지

않는 오만한 시선을 내려놓는 일이다. 타

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

온전한 일상을 응원하는 것, 그것이 바로

우리가 교실에서 뉴스 한 조각을 사이에

두고 매주 연습하는 가장 다정한 환대의

기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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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고통을 재단하는 시선에 대해

▶수업 대상:청소년(중 고등학생) 및 미

디어 리터러시 학습자

▶수업 주제: 뉴스 속 피해자다움 약자

다움 의 프레임 분석과 타인의 존엄

읽기

▶활용 자료: 사회적 재난이나 범죄 극복

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존자들

의 심층 인터뷰 뉴스

▶수업 성취 기준:

-미디어가 소외계층이나 피해자를 묘

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을

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.

-섣부른 동정이나 연민이 가질 수 있는

시선의 폭력성을 이해한다.

-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,

평범한 이웃으로 대하는 환대의 실천

지침 을 수립한다.

▶활동 단계

▷도입: 동정의 단어 찾아보기

-일상적인 미디어(뉴스, 기부 광고 등)

에서 약자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자

극적인 단어들 찾아내고 첫인상 나누기

▷전개: 팩트 너머의 입체적 서사 읽기

[활동 1] 단어 징검다리: 생존자 인터

뷰 기사를 천천히 읽으며 주체적 의지

가 담긴 단어(예: 일상, 극복, 꿈)에 주

목하기

[활동 2] 행간의 실루엣: 기사 속 인물

의 입장이 되어 미디어가 요구하는 눈

물 뒤에 감춰진 단단한 일상의 마음

을 상상해 일기로 쓰기

[활동 3] 프레임 저울: 우리가 읽은 뉴

스가 대상의 슬픔을 과장해 소비하고

있지는 않은지 비판적으로 저울질하기

▷정리: 정중한 이웃이 되는 법

[활동 4] 리터러시 식탁: 하얀 접시 위

에 타인의 존엄과 평범한 일상을 지켜

주기 위해 내가 온 오프라인에서 실천

할 다정한 약속 을 채우고 발표하기

수업 계획하기


